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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유기업 영업과장이 수억원 횡령
광주지역 주유소에 석유류 저가 공급 … 회사손실 2억원 추산

광주 광산경찰서는 9월30일 주유소에 할인된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해 회사측에 거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(업

무상 배임)로 모 정유기업 직원 정모(42) 씨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.

경찰에 따르면, 국내 모 정유기업 광주지사 영업부 과장인 정씨는 2000년 1월께부터 최근까지 주유소 업주

들에게 리터당 50원 가량 싼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한 뒤 회사측에는 정상가에 판 것처럼 속여 2억여원의 손실

을 입힌 혐의이다.

경찰 조사 결과, 정씨는 800여만원의 유류대금을 분실한 뒤 이를 돌려 막기 위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

났다.

그러나 경찰은 “최근 정씨가 유류대금을 먼저 받은 뒤 기름을 공급하지 않았다”는 주유소 업주들의 주장이 

잇따르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정씨가 수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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